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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풍성한

봄에빠져들다

꽃 잎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축제
가 열린다.
매년 정읍의 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벚꽃축제가

올해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린다. 또 정읍예술제와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도 10일
까지 이어진다.

벚

▲▲벚벚꽃꽃향향기기 흩흩날날리리는는 정정읍읍!! 22001188 정정읍읍 벚벚꽃꽃축축제제!!
올해 축제 주제는‘벚꽃향기 흩날리는 정읍! 벚꽃 눈짓愛 빠지

다’이다.
축제의 핵심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의 다양

하고 알찬 프로그램이다.
먼저, 축제 시작 전인 3월 31일부터 벚꽃 야간 경관조명이 불을

밝힌다. 경관조명은 4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벚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을 통해 정읍의 봄밤을 화려하
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시작은 4월 6일이다. 오후 5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

으로 개막식에 이어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대규모 불꽃쇼가 펼
쳐진다.
따뜻하고 화려한 봄날을 걸으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운영된다.

정주교에서 정동교에 이르는 1.2km를‘걷기 좋은 거리’로 지정해
차량을 전면통제(4월 6일 13:00~23:00, 4월 7~8일 09:00~23:00)
하고 그 안에서 버스킹과 버블쇼 등의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한 천변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공예

체험, 전통놀이 등 각종 체험·놀이부스, 김밥·쌍화차 등 간식부
스, 농·특산물 판매부스 등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부대시설도 운영된다.

▲▲화화려려하하고고 멋멋스스러러운운 봄봄날날~~ 제제2222회회 정정읍읍예예술술제제
제22회 정읍예술제와 제14회 자생화 전시회, 그리고 제7회 자생

차 페스티벌도 연계 개최된다. 따라서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예술제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가 주관

한다. 기념식은 4월 7일 오후 6시에 정읍천변 특설무대에서 열린
다. 연지아트홀과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열리는 예술
제에는 정읍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 백일장대회와 댄스경연대회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종합축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제1144회회 자자생생화화 전전시시회회··제제77회회 자자생생차차 페페스스티티벌벌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정읍시 벚꽃로

401)에서 제14회 자생화 전시회와 제7회 자생차 페스티벌이 열린
다.
자생화 전시회에서는 초본류와 목본류, 난류 등 500여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특히 미니분재 30점도 선보인다.
자생차 페스티벌에서는 녹차와 발효차, 여주, 구절초, 알로에차

등 정읍에서 생산되는 고급차 류(類)를 만나고 시음도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는 드라이 아이스(dry ice)가 나오는 미
니 분수대와 나비, 도자기 등도 만날 수 있다.
부대 행사로 자생화 판매와 베리류 시음, 단풍미인 쇼핑몰,

원예치료와 함께 회전 다트와 투호 던지기도 진행되고, 포토
존 등 이벤트 존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
망이다.

▲▲먹먹거거리리 부부스스((야야시시장장)) 운운영영하하지지 않않아아…… 샘샘고고을을시시장장 유유도도 등등
지지역역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 일일환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먹거리부스(야시장)는 운영하지 않

는다. 상춘객들이 벚꽃축제를 즐긴 후 샘고을 시장이나 시내 요
식업소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은 물론 취객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
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예술제

정읍벚꽃축제

정읍 천변 전경자생차 페스티벌

정읍천변어린이축구장서
내달 6일부터 3일간벚꽃축제

예술제·자생차전시회
10일까지이어져


